
2025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(구 잠실창작스튜디오)

15기 입주작가 정기공모 최종 심의 결과발표
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5기 입주작가 정기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, 최종합격자 

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본 사업의 취지에 따라 예술가 창작역량, 예술적 성장가능성 및 독창성, 네트워크 및 협력 가능성을 

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의해 총 6명의 입주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. 

앞으로도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성화 및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문화재

단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1. 최종합격자 명단

연번 성명(가나다순) 휴대전화 뒷자리

1 곽◯한 2696

2 김◯현 6025

3 김◯정 0911

4 위◯승 5123

5 윤◯균 3760

6 허◯ 4635

2. 심의위원

   

연번 성명 현직, 약력

1 김현하 작가, 전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

2 박경린 큐레이터, 전시기획사 뉴포맷 대표

3 조주리 큐레이터

4 박성환 큐레이터

5 김두진
작가, 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및 

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

3. 심의총평   

- 다양한 작가의 작품과 설명을 통해 작업의 세계와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앞으로 나아가야할 예술의 다양성을 

보여주는 현장이었다. 작가로서의 가능성에 기대를 주는 작가도 있었으나, 아직 조금은 역량이 부족한 분들도 있었다.  선정

되지 못한 작가님들의 예술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니 더욱 더 정진하시길 바란다. 

- 장애 여부를 떠나 현대미술계에 유효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가를 선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

다고 생각한다. 센터의 유무형적 자원을 기반 삼아 향후 미술계에서 질문을 던지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및 

창작역량과 센터에서 교류하며 협력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.  

- 개성있는 작가들의 작업이 많이 접수되어, 흥미로운 심사였다. 장애에 대한 인식과 사유, 이를 다시 각자의 조형세

계에 투영하고 접맥하여 독창적 작업으로 일구어 나가고자 하는 경향성과 작가로서의 입체적 자기인식을 확인할 

수 있었다. 장애의 정도와 개인이 처한 상황의 절박함, 작업의 수월성만이 지배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기에 다

각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 선정을 하게 되었다. 

-  다양한 매체에서 본인이 지닌 불편한 요소들을 마주하며 생기는 개인/사회의 문제의식을 표현해내는 작가가 많았다. 

작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작가인식이 확실한 지원자도 있어서 센터에 입주함으로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

기가 될 것이다. ‘장애예술’이라는 표현이 차별 혹은 비판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사조로 작동하는 날이 멀지 않았음

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의미있었다.



   

3. 향후일정
 ○ 15기 입주작가 선정자 오리엔테이션: 2025년 1월 3주차(예정) ※일정 확정 후, 개별공지 예정

   - 내용: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공간 및 사업소개, 입주계약, 사용규칙 등 안내

 

문의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02-423-6675

- 우월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 많았다. 평면작업들이 주를 이루웠던 것은 아쉬웠지만, 평면 안에서

의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.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다소 섬세한 감성을 시적으로 표현한 작업들과 심

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두가지 양상으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았다. 작품 소재와 주제의 다양성은 부족하지만, 작업

에 대한 열정을 풀어가는 작가들의 열정에 응원을 보내고 기대를 가진다.


